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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조합원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장의 지시에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측 임원이 우리사주조합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는 3만 8천 구성원의 재산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ESOP출연과 기금출연을 요구해야 하는데 회사의 임원이 사장과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2002년 우리사주조합장 선출당시 사측은 우리사주출연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사주조합장을 회사측이 맡으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제시했지만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해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2003년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의 요구로 2%가 출연됐을 뿐입니다. 그때도 우리사주조합장이라는 사람은 회사측 교섭위원이었으며 노동조합의 요구에 반대해왔었습니다. 다시금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일을 겪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사주조합은 민주적이며 자주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더 이상 회사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증식, 고용안정 그리고 경영참여의 3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노동조합 후보가 우리사주조합장에 당선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감히 조합원의 재산을 자신들의 재산인냥 쥐락펴락 하는 저들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총단결 총투쟁으로


우리사주조합장 쟁취하자!!





- 주위 선배 동료들에게 우리사주조합장 쟁취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 조합선전물을 아이맨(i-man)을 통해 동료들에게 전달해주십시오.


- 사측의 부당개입을 신고해주십시오.








하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3만 8천 조합원의 힘은 KT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영은 단지 경영진의 몫이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홈페이지: www.kt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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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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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장





쟁취!!








